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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즉시 배포 일시 2022. 4. 11.(월)

담당 부서 경비국 책임자 과  장 박형민 (032-835-2041)

경비과 담당자 계  장 문지현 (032-835-2141)

흔들림 없는 해양영토 수호, 해양경찰이 나선다!

- 서해 NLL 불법조업 중국어선 선제적 단속활동으로 강력 대응 中 -

해양경찰청(정봉훈 청장)은 ’22. 4. 11. 오전 8시경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침범한 중국어선 1척을 해군과 합동으로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금일 나포된 중국어선은 길이 15m, 폭 3m의 5톤급 고속보트로 선

외기를 3대(450마력) 장착하고 NLL을 2.4해리(약 4km) 침범하여 인천 

연평도 동방 16해리(우도 동방 4해리)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해양경찰 특수진압대원들이 어선을 나포하였다.

나포 당시 중국어선에는 중국 선원 1명이 승선하고 있었고,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았다.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해역에 유입되는 중국어선은 남․북의 지리적 

특성(접경해역)과 저수심 지역이 많아 단속의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악 

이용하여 치고 빠지기식 남하 침범 조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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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同 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은 단속 활동을 피하기 위해   

기동성을 확보한 고속 선외기 보트와 자․모선 형태의 변칙 조업,

조타실을 폐쇄한 철갑선 형태의 어선을 활용하여 조업 중으로 불법조업

형태는 보다 지능적이고 다변화하는 추세이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3월 말부터 서해5도 해역에 기존 경비함정 3척 

배치에서 1척을 추가 배치하여 중국어선 침범 조업을 대비하여 보다 

촘촘하게 해역을 감시하던 중, 금일 새벽 어선을 발견하고 해군 등 

유관기관 간 긴밀히 협업하여 합동으로 신속하게 나포하였다.

해양경찰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속해서 해양영토 수호에 앞장 설 것을 

약속”하였고,“해양주권을 지키고, 어업인들에게 풍요로운 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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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서해 NLL 나포 중국어선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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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서해 NLL 나포 중국어선 사진  


